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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학서고 지식의 기록

빛을 쫓아 기어 다닌 기계, 그레이 월터의 거북 로
봇(Grey Walter's Tortoises)
원문 주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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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바닥을 혼자 돌아다니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대로 돌아가는 로봇 청소기는 이제 흔한 살림살이가 되
었습니다. 그런데 이와 비슷한 행동을 보여 준 기계가 컴퓨터가 널리 쓰이기도 전인 1940년대 말에 이미 있었다는 사
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. 영국의 한 뇌 과학자가 만든 이 기계는 둥근 껍데기를 쓰고 바퀴 세 개로 느릿느릿 기어
다녔습니다. 빛을 찾아 다가가고, 부딪히면 방향을 바꾸고, 힘이 빠지면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생김새와 움직임 때
문에 사람들은 이 기계를 거북이라고 불렀습니다. 바로 ‘그레이 월터의 거북 로봇(Grey Walter's Tortoises)’입니다.
본 자료에서는 거북 로봇을 만든 과학자와 그가 품은 질문부터, 진공관 두 개로 이루어진 몸의 구조, 빛과 장애물에 반
응하는 행동 방식, 그리고 오늘날 로봇공학에 남긴 유산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. 두 개의 신경으로 움직인 최초의
자율 로봇 뇌를 연구하던 과학자의 실험 거북 로봇을 만든 윌리엄 그레이 월터(William Grey Walter)는 미국에서 태
어나 영국에서 자란 신경생리학자였습니다. 그는 1939년부터 영국 브리스틀의 버든 신경학 연구소에서 뇌파를 연구
했습니다. (


